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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벼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 "(창 12:1 "'3) 

믿음의모험을감행하라 

창세기는 시ξ때l 관한 책입니다. 세상과 사람 죄와 문명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시작 
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영어로 Genesis)'’ 라는 말 자체가 기원’ 혹은 지작 이라 
는뭇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아브라함이라는한사람을통해 한나라가어떻게 시작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놀라움으로 각인되 
는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목표와 함께 어떤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물 
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고 믿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표라고 할 만한 아무 것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삶을 시작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을 다해 응했고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 
음으로살아가는모험， 전혀 알려지지 않은모험을감행했습니다. 이 믿음의 모험은과 
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계획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심판에감추인은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씀의 능력으 

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창조의 마지 

막 날， 하나님은 동물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외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복된 에멘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 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하나님의 피 
조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실L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하는열매를따먹었습니다. 죄가세%배들어옹것입니다. 그들의 죄는단지 금지 
된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거짓말을믿은행동이었고 자신의 의지를하나님의 의지 위에올려놓는죄악이 
었습니다. 그 행동의 두려운 결과로 죄가 사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인류와 세%에 편 
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뱀과 남자와 여자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 
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히는 열매를 먹음 
으로 죽음과 단절의 상태에 빠진 그들이 또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저주의 상 
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계속되는사랑과자비 
사람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계속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구는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수명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사 
람들의 악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 
로부터 육축과기는것과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내가그것을지었음을한탄함 
이니라!' (창 6:7), 그러나 당대에 흠이 없던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따라서 온 땅을 홍수로 덮으시는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 
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 
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악한 반역으로 치달 
아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힘을 모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 
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사람들을 다시 흘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가생겼습니다. 그리고그 열방중에서 아브라함을부르셨습니다. 

오직말씀을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햄l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습니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당대에 있어서 대단히 위 
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햄게 과 갈 땅을 보여주시지도 않았 
습니다. 도무지 아브라함이 웅직일 동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장차 보여 
줄것이라’고말씀하셨을뿐입니다. 아므라함이 믿을것이라곤오직 하나님의 그말씀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익숙한 것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향해야 했습니다. 달리 밀봐면 물질의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발걸음 

을떼도록요청하고있었습니다. 

순종으로증명된믿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자신이 내딛는믿음의 길이 시련과고난뿐이라는것을예상했을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는 곳에 머물도록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옹갖 나쁜 일들을 당하기에 마땅하다고 생각 
했음직 합니다. 그러나 안팎 가득한 온갖 반대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 
의 걸음을내딛습니다. 그는사람들의유혹을무시한채 이익을계산하지 않고단순하 
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절) ，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약속 
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에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λ빠의 태의 죽은 것 같 
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18~1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를축복하여 그이름을창대케 하시겠다는하나님의 약속은그가땅에서 임시적으로받 
은 물질과 영의 축복， 그리고 명성(창 23:6)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안에서우리도 

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햄l 
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 
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 12:3), 아브라함은 모든 자손이 축복받는 믿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곧 그를 통해 
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에게 연결되었습 
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 
를 저주히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구원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괄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 
다. 모든 민족，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믿는자는누구든지 믿음으로하나님과더불 
어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 
려 두고 쫓으니라끼막 n7~1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시 순종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즉시 시작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뭇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오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엠 1:9~1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축복을 얻습니 
다. 영생의 약속을 얻습니다(요 3:16),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축복 
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 
오늘날많은사람들이 돈， 교육， 기술에 대한과도한신뢰， 혹은모험적인사업에 참 
여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친구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더불 
어 시작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노아의 홍수는 온 땅을 쓸어버 
렸으며 바벨탑에 모인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물인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 
나님과 더불어 조회롭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 
라뺨H게 믿음을 통해 얻게 될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 
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히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미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호t하라"(수 
24:23), 아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물질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욕망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를 섬기십시다. 아벤.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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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senior 

I Sermon of pastor Kim I 

STI+f{f WITH GOD 
”… Leave your countη1， your people and yOUl’ fa뼈er's household 

and 90 to the land I wil/ show you …” 

1박le book of Genesis is about the beginning of many things: the world, 
I man, sin, civilization, the nations, and Israel. The word itself means 

“origin" or “beginning." Today’s message focuses upon the beginning of the 
nations through one man, Abraham. It’s an incredible stor’y that reaches to 
the heart of every Christian and teaches us the 미 1 importance of starting 
with God in faith. 50 often we start in the dir’ection of our own goals , 
under the premise that we believe it is God's plan. Abraham started his 
real life with God and without his own goals . He was called to 
wholeheartedly invest in God and begin an unknown adventure that 
required him to live by faith , not sight. It was and still is a monumental 
point in God's salvation plan. Before we jump into the sign ificance of 
today’S ver’ses, it’s important we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that 
led up to them. 

In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 God created the world and 
everything in and ar’ound it. He did this by the power of His word, “Then 
God said,'’ and whatever’ He said was! He cr’eated the first human beings, 
Adam and Eve, in His image, unlike the animals. He gave them life from His 
breath and created the most beautif비 place, the Garden of Eden, from 
which they could rule the things of this world and live in harmony with God 
and His creation. Adam and Eve lived in a world withoUt sin. Regrettably, 
they didn’t follow the word of God and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 l. Their sin was mor’e than merely eating forbidden fruit; it 
was disobeying the r’evealed word of God, believing the lie of 5atan, and 
placing their’ own wills above God's. 5in, with all its dreadful consequences, 
now entered the human race and the world in general.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was broken. The curses of sin came into affect and 
God's judgment fell upon the serpent, the man, and the woman. He dr’ove 
them from the garden as both a punishment and an act of mercy, lest they 
should eat of the tr’ee of life and live forever in a state of death and 
alienation. 

Despite man’s sin and rebellion against God, God's love and mercy still 
continued. In the time from Adam to Noah, the ear’th’s population grew 
rapidly because of human longevity. The extreme wickedness of man grew 
to such proportions that God was sorry He had made man. The Lord said, 
“I will blot out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land, from 
man to animals to creeping things and to birds of the sky; for I am sorry 
that 

(Genesis 12:1깅 

contrasting elements that sur’rounded him, inside and out, Abraham walked 
on in faith. He ignored the temptations of others and simply trusted in 
God without seeing the benefits. 

God promised Abraham that if he would start with Him in faith and 
follow Him in faith that He would make him a great nation, bless him, make 
his name gr‘eat, and make him a blessing (v. 2). This sover’eign promise of 
God was fulfilled through Abraham’s faithfulness, “In hope against hope 
he believed, so that he might become a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that which had been spoken, ‘50 shall your descendants be.’ Without 
becoming weak in fai• h he contemplated his own body, now as good as dead 
since he was about a hundred years old, and the deadness of 5arah’s 
womb; yet , with respect to the promise of God, he did not waver in 
unbelief but grew strong in faith , giving glory to God" (Rom 4:17-19). Amen! 
Indeed, he became a great nation, the founder of the Jewish nation, 
through his descendants Isaac and J acob. The promise of blessing him and 
making his name great was fulfilled in Abraham’s temporal blessing of 
mater‘ial wealth (see 13:2; 24:35), spiritu미 blessings (see 21 :22), and fame 
(see 23:6). He was a blessing because of the consequence of God's blessing 
upon him! 

By starting with God and following God in faith , God also promised 
Abraham, 껴n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the one who curse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v. 3). Abraham was the source of faith that enabled 미 1 his descendants to 
be blessed, through which none greater than Jesus Christ was bor’n, and 
with whom we ourselves ar’e related. Amen! Through his faith, Abraham 
became God's friend , so that whoever blesses him gets blessed and 
whoever curses him gets cursed. No one can ignore the Israelites because 
God gave Abraham to His salvation plan. Every nation, every family , is 
blessed through his starting with God in faith. Through Abraham our 
5avior’ came to this earth , so that whosoever comes to Him receives 
blessing. Thr’ough Abraham, the whole earth was able to receive God's 
greatest blessing, the sacr규ice of His only 50n for the payment of all sin. 
50 that whoever bel ieves in the Lord God , starts with Him in fa ith , 
becomes a disciple of Jesus Christ, a descendant of Abraham. "And Jesus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Mk. 1:17&18). Just as 
Abraham immediately ob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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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차녀들처렵 행하2~! (엠 5:8~14)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에 거하였습니다. 사도 비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에서 ‘너회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 

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영적 신분은 완 

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과거에 어두움이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두움과 빚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빚은 생명입니 

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웅은 물러가고 만물이 밝히 드 

러나게 됩니다. 히-나님은 분명 우리가 어두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놀 

라운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엠 

2: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은 여기 있으니 우 

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이. 

사랑하는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어두웅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을 따라 행한다면 그는 진 

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에 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악한 행 

위를 감추기 위해 빛을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서] Ĵ벼l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익}하므로 빚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 

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함이요~' (요 3 :19~20). 

우리 속의 죄악 된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우 

리의 죄악 된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를 예수에게서，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함과 물질적인 욕 
심들과 세상적인 자랑들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숨게 ~들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바울은에베소서에서 ‘폐수안에서”라는말과 ‘폐수와함께”라는말을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행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실싸갈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 

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잉.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비울이 다메섹 
도%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그리스도의 음성을들은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하나님의 영광을아는빚을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 4:θ. 

예수를 만난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댔습 

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바울에게서 일평생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을 통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 
만 사도 비울은 묵묵히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일 

에 그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집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 

시게 하며 죄악을책망하는삶을살아야합니다. 그러나우리가 이러한삶을살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나 의지나 윤리적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속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에 빚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 

참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비추신 그 빛을 우리도 발할 수가 있습니 

다. ‘패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오벼l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령하 

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사랑히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 

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띠릅니다. 십자가만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직분과 신앙의 경력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십니까? 이것 

은 십자기를 흐리게 하는 것이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자신이 아직η}지 
실L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빛 보다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 

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인 

생도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우리의 삶가운데 참빛을비 

추는능력입니다. 할벨루야! 
(윤정훈전도새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러한가? 오직 기쁨과 즐거움 뿐 • . 약 3개월 정도 기도회와 언어공부를 비롯해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무장 • 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선교를 가야할 당위성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까지 만들어 주 • 했다. 나의 모난 부분을 짝고， 가시같은 부분을 도려내었다 . 
• 셨다 나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떠날 날을 고대하며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 장 • 우리는 선교 일정을 5월 21일에서 30일까지로 정했다. 떠나는 날 새벽에 남편과 

소가 스리랑카의 ‘누에라 에리야 로 정해졌다. 선교에 대한 훈련들을 받고 언어 훈 :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책상 앞에 앉았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두 아들에게 유 
련을 하고 나서 안산 역 외국인 촌에서 스리랑카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실습을 하기 : 서를 썼다. 내가 서약했듯이 주님 돗에 모든 사역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 

도 하였다. 우리는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단. 그래서 우리 • 오로 유서를 쓰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다. 
는주님께 모든것을맡기며 의뢰할수밖에 없었다. 

• 현지에 도착해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으며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 •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대지 위에는 5월 
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곳 사람들은 검은 피부에 천 한조각을 몸에 두르고 맨 : 의 싱그러웅이 펼쳐졌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고 다함께 찬양을 불렀 
발로 다녔다. 우리나라의 60년대처럼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순수하고 아름 : 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 
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곡팽이를 : 크라이나의 지방도시(폴토바)에서 여정을 풀었다. 그 곳은 정교회가 많이 있었다 
든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에게 둘려싸인 우리들은 담대하게 기도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잘 모르는 그들을 보며 팀원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했던 내역들을 빼앗아 불에 태우고 우리를 보내주었다. 우리 • 은 안타까운 눈망울을 굴렸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 
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 순진한 민족이 온전히 복 : 기 위해 서로를 위로하며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하는 동안 위기도 몇 번 있었지만， 
음을 알게 되길 기도했다. 그런데 이게 핸 은혜인가? 그 결과 스물 세 살의 남미끄 . 우리는 그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주님을 찾았고， 아침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인도 
스물 여섯 살의 닫사나이， 쉰 살의 스렬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들은 숙소 식당에 • 하심을 느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수에 취한사람처럼 전도에 열중 
서 주일 낮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온통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감격스럽고 은 ‘ 했다. 
혜로운예배였다 . 사역을마치고 돌아갈 때현지인 ‘안나’가“주님께서다시한번기회를주신다 

이러한 기쁨을 바탕으로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으로 가득한 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해서 감동 

스리랑카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라는 “주님， 우리가 했다. 그리고 서로 안아주었다.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 

뿌리는 이 씨앗들이 길이나 자갈밭이나 가시숲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떨어져 30 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씨앗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배 ， 60배 ，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 라고 간구하면서 10박 11일의 선교를 

마쳤다 

춘삐l 펜 옐혼 

박범의 짙사(1 6.교구 5지역 스리랑카 단기선교) 

-----
주념께서 앞장선선교 

감운정 짙)，1(12교구 6지역， 우크라이내 



잉 2003년 6월 22일 

* 이번 주 줄발σ논 신교팀 
E디| E口| χ 。} 선교지 기 간 

10교구 7지역 최지윤 몽골 6월 23일(월)-7월 2일(수) 

17교구 7지역 김연근 카자흐스탄 6월 24일(화)-7월 4일(금) 

3교구 6지역 정창수 몽골 6월 27일(금)-7월 5일(토) 

￥ 연재 Af역중인전교팀 

EI 
口 팀 장 | 선교지 기 간 

4교구 4지역 | 박필래 | 불가리아 1 6월 17일(화)-6월 26일(목) 

14교구 3지역 | 이정탁 | 몽 골 1 6월 17일(화)-6월 27일(금) 

9교구 5지 역 | 권 철 | 카자흐스탄 1 6월 17일(화)-6월 27일(금) 

훌지난주도측반섣교팀 

E口l 티디 ; 。자 선교지 기 간 

17교구 11지역 한만교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4교구 6지역 문효식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5교구 7지역 전종일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에바다부 조종환 카자흐스탄 6월 10일(화)-6월 20일(금) 

CMTC 칩중훈련 안내 
1 일 시 2003년 6월 21 일(토) 14:00-18:00 

2003년 6월 28일(토) 14:00-18:00 

2 반 편 성 1강-4강까지 강의하는 A반과 

5강-8강까지 강의하는 B반으로 펀성했음. 

3. 장 소 : 갈럴리홀 (A밴， 저12교육관 2층 (8반) 

4 대 상 : 단기선교신청자및관심있는성도 

5 회 비 : 학생 5，000원 / 일반 10，000원 

A반 강의 내용/ 강의 장소 : 갈랄리홀 

•• 톨펄DfJ톨l -탤훌털 
1강 (14:00~ 14:5이 영성훈련(1 ) 

2강 (15:00~ 15 :5이 교회 선교정책 

3강 (16:00~ 16:50) 선교역새 1) 

4강 (17:00~ 17:5이 선교역새 11 )(정，카，불회，힌) 

B반 강의 내용 / 강의 장소 : 제2교육관 2층 

•• 톰밸힘 .랩톰빼111 률룰톨 
5강 (14’OO~ 14’50) 전도 실제 

6강 (15:00~ 15:50) 팀훈련의 실제 준비 및 사역 

7강 (16:00~ 16:5이 단기 선교 이론과 실제(나라별) 

8강 (17:00~ 17:5이 영성훈련(11) 

* 전반기 CMTC 훈련 수강자 중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으 
로 인혜 수료하지 못한 정도는 금번 잡중 훈련에 01수하지 
못했던 과목을 수강하여 CMTC를 수료할 수 있음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단기 선교부에서 확인활 수 있음) 

새로 빙띨라데시 팀에 나온 리톤 형제의 집을 방문했다가 만났 

던 띠뚜 형제는 리톤 형제의 친동생입니다. 힌두를 믿던 이 형제들 
과간단히 인사를나눈후곧바로복음을 전했습니다. 삶과죽음을 

주낀흉현 

명겉까찌 

'?.:1.!!- ι 'Vl ι ;t;으 으l ι I-!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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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태신앙인데도 교회를 그냥 물 흐르듯 두리뭉실하게 다녀서 믿음이 나태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제 

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 선교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며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런데 팀장의 권유로 선교 훈련을 시작했고 선교를 위해 우즈벡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 

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 초반에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지만 내게 큰 변화 

의 계기가 없었고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한 여대생을 

만나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여대생도 복 

음에 대해 듣기를 즐거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에 대해 시각을 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전도지를 돌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저는 덜킥 겁이 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걱정 말라며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 

게 대책이 없나’ 하고 의아해 하는데 ， 목사님도 ‘괜찮다’ 며 태평해 해서 일단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사를 받은 후 아무 일 없었던 듯 바로 풀려났습니다. 지금 

은 복음 전하는 것과 믿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요. 

선교를 다녀 와서 분명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 대화의 초점 이 성경 

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묻거나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비아냥거리면 설명해 줄 말도 몰랐고 부딪히기도 싫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적극적 
으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고 진지하게 답변해줍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기도합니다. 

2003 년 하냐 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ψ 

,. 단기 신교 계획에 대애 을울때주세요. 

김소현(대학부) 

중앙 아시아 내륙에 자리잡고 있는 ‘키르키즈스탄’ 으로 7월 22일 출발합니다. 키르키즈스탄은 회교국(60%)이며 카 

라발타는 수도 비쉬책에서 3~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고산 지대이며 도로도 협소하고 인구는 5만 명 정도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대로 구역을 선정하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하 

루에 한 사람이 장년과 어린이를 합해서 70여명 정도의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며 예비하신 영흔들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닫기 전교팀을 구δ’O는데 여러가지부담과어려울이 g‘l었을 것이라고 8’각압니다 구제적으로 어떤 짐이윈프섰는지? 

물론， 팀 구성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만이 신청을 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돗 

인 줄로 믿고 지역원들과 미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0명의 팀원들 

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 닫기 인교를 워애서 주저/로 윈[끄 효l끔 상캉 구칠파그 이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참 구원의 구주를 모르 

는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키르키즈스탄의 영혼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 
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4. 닫기 신교에 밑O는 본El의 킥않를 을뜸때 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 팀원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제목(선교지 키르키즈스탄 카라발타 /7월22일"'8월1 일) 
1 키르키즈스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 
2.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3. 성령충만한 기운데 말씀으로 무εh하여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4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9교구 6지역장 

김연태 

(엄정섭기재 

마련해보이는복음 기왔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띠뚜 
형제의 마음을열어 주셨고， 띠뚜형제는드디어 예수님을여러 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했지만， 두 형제는 이 죽음에 대해 그리 갚이 생각하 

지 않는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띠뚜 형제는 열심히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띠뚜 형제에 
게 다음에 빙띨라성경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한후 기쁜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중의 하나가 아닌 유일한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빙띨라 친구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혼자 있더라도 성경을 읽으 

라고 권했습니다. 띠뚜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 띠뚜 형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 
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띠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으로 영접했습니다. 디음주， 빙띨라 성경을 가지고 기쁜 미음으로 띠뚜 형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띠뚜 형제 

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바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 

며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띠뚜 형제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띠뚜 형제의 아버지가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띠뚜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띠뚜 형제는 영영 울며 아버지의 죽음을슬퍼했 
습니다. 함께 슬퍼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버지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띠뚜 형제에게 이번만큼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 

복음의 불모지인 벙글라데시 팀에 이렇게 귀한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 

서 전도의 미련한것으로 믿는자들을구원하시기를기뻐하셨도다’(고전1:2D 

이종원(간사 방글라데시 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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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하(신입부리더) 

전 ‘태신자’ 라는 말의 의미가 좋았습니다. 한 영흔이 삼위 

일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부 때부터 신입부 리더를 소망했었습니 

다. 그런데 그 때는 신입부 리더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 였기 때 

문에 못했었죠.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당시의 전도사님이 신입부 

리더를 권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신입부 리더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교회를 하나의 이익단체라고 생각하는 신 

입회원들이나，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둥 

록한 신입회원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조원들이 교회에서 교사 

나 사역자로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힘든 일들은 다 잊고 뿌듯해지지요. 한번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한 후배가 직장 

을 구하다가 냉대를 받아 힘들어 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위로받아 청년부에 잘 적웅 

하는 것을 보면서 기쨌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르치기 힘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을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사람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 또는 경혐의 틀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답까지 달아두고 그것이 명 

확한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루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거나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침륜에 빠지곤 하지요. 여기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 

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특히，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 

신의 관점을 갖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일이죠. 영생의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구 

원에 큰 비중을 두고 나늄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구원에 대한 간단한 신앙 경 

험과 지식은 있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는 것을 보는 것도 안타깝고 슬퍼요. 성도가 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 

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혼구원과 더불어 삶의 영역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구별됨의 용기를 갖기를 소망해요. 

장학앵인터뷰@ 

저는 작년 여름에 생각지도 못하게 농촌에 있는 부평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 

습니다. 한창 영적，육적으로피폐해져 있다가갑작스럽게 출발 5일 전에 팀에 합류 

해서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주님은 제게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후부터는제가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더이상 일이 아니었지요. 기쁨 
과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선교에 대한 마 

음도품게 되어서，올해 초에 이집트로단기선교를다녀오게 되었고요. 이전같았으 

면단기선교는커녕 교회 수련회도안가려고버렸을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지만 제게는 아직도 철없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 

앙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일꾼이란 주님 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일하는 

것은 천국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보혈에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 

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은혜에 정말로감사해서라도그냥내 편한대로살 

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요. 저도 정말 부족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저 역시도 주님은 쓰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개인 능력의 

고하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 

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최민우(대학부) 

아들을 내 영흔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 

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 

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6-8). 사람 

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 

는기준이 된다면능력이 없는사람은어떻게 되겠습니까?말 

씀처럼 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 는부족하지만하나님과함께행하는사람이되고싶습니다. 

LfPf 존재야는 018-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꾸준히 봉사를 했었는데， 그 때 했던 봉사들은 제가 무엇 

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접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순순하게 소원해서 봉사를 시작한 것이 멤엘 성가대였습니다. 굳이 벤엘 성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 주님을 알아간 것은 분 

명합니다. 

간혹 성가대 석에서 찬양 중에 주님 은혜에 감동하여 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 

것은 예배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예배 직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예배 중 찬양할 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 
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습 때 하는 찬양은 주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도 분명 찬양하는 것이지만 예배의 특별한 감동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특히 부활절 때 했던 칸타타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부활까지를 다루었는데， 지휘자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소리를 지를 

때에 고운 목소리로 하지말고 목소리가 갈라져 칸타타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정 

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듯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고 있는데 어느덧 그 소리가 정말 나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 십자가의 길이 이해되면서 ‘예수님을 내가 못박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온 폼 

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 

를 그 때저렴 절실히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듯 죄인이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뽑니다. 요즈음 창세 

기를 읽는데 ，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 물론 완전한 인간은 없죠. 아브라함도 거 

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 

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이끄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 

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 뿐만 아니 

라 다른 성경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죄 

인이지만 주께서 저를 천국문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소 

명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찌 주님 

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찬양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 

니다. 찬양을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정한내벨엘찬양대) 
영원히 해야하는 일이기에 더욱 기뽑니다 . 

..2작주남믿f 

성악을 하려고 마음먹은 계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악을 시작할 즈음 

에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핸 데서 1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 

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며， 나의 주인이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특히， 긍흘로 

써 죄인인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으로 내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 

양하고자 성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레슨을 받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악을하시는한집사님이 세상의 명예나세 

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레슨을 해주시 

겠다고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성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악을 공부하다보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 

다. 실기 레슨 선생님이 발표회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면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기 레슨 선생님의 미움을 받아서 손해를 보 

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천인 선생님을 만나서 즐겁게 

성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하다보면 성도들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음악적 기교나 성도 

들 자신의 음악적 성향에 치우쳐 찬양하는 사람이 주목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 

래서 저는 찬송을 현란하게 만드는 기교나 모양을 최대한 배제하고 온전히 주님께 

만 집중하며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단순히 세상의 노 

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 

다. 하나님은완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제가드리는찬 

양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기뽑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걱 

정이 되기도합니다. 저를아는사람들은제가어떤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 

거나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걱정됩 

니다. 사람들이 저의 개인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찬양을 

이하내뱉엘찬앙대) 통해 은혜 받아 오직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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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 읍I자가 아래서 쇠고 갚I다 

경건한 옛 성도들이 작시(作詩)한 십자가 찬송에는 ‘십자가 

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또는 ‘십자가 아래 쉬고 싶다’ 

등의 표현이 많이 퉁장한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 

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갈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 

렇다면， 오늘날 그들의 찬송을 즐겨 부르는 우리도 그들처럼 

십자가를 뜨겁게 갈망하는 것일까? “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아， 십자가 아래서 쉬고 싶다”라는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자주 우러나오고 있는 것일까? 때때로 나는 그들이 지은 십자가 찬송을 부르다가 더 

이상 따라 부르지 못하고 가사만 묵묵히 바라보곤 한다.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간절 

한 심정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서 그들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십자가를 알면서도 십자가를 뜨겁게 갈망하지 못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으며 또 그 

것이 얼마나무거운짐인지를잘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고통스러 
워하고 탄식하는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고통하며 슬퍼한다면， 우 
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사함 받고 쉬기를 원할 것이다. “십자가 그 

늘밑에나쉬기 원하네 / 저 햇빛 심히 찍이고또짐이 무거워 / 이 광야같은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찬송 471장) ,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실제로 맛보지 못하였거나 아 

니면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한 번도 맛보지 못 

한 어떤음식이나 희미하게 알고 있는 어떤 것을간절히 사모하는사람은 없는 법이 

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확증된 사랑과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맛보고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찬송 496장) , 

십자가에 대한뜨거운 갈망이 부족할 때 ， 나는 옛날 어떤 경건한 성도처럼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여 ， 오늘도 죄의 더러움과 추함과 무거움을 분명하게 보게 하옵 

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서 베푸시는 은혜를 확실히 알게 하옵 

소서” 
(이태복목사) 

* 다음주을I 한송 … 

40장 “주 하나는I 지으tl 모든 세계” 

1886년 칼 구스타프 보버그(Carl Gustaf Boberg, 1859-1940) 목사가 작시한 “O 
Store Gud(오 위대하신 하나님)"는 스웨덴 찬송가로 이웃나라 성도들에게 많은 감 
화를 주었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 그 중에서도 영국 런던 
태생의 스튜와트 하인(Sfuart K. Hine)목사의 번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 작시자 

의 근본 진의를 잘 살리면서 역자의 영적 체험이 첨가된 훌륭한 의역시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주 자연계를 통하여 그의 위대하심을 겸 
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되 셋째단， 넷째단의 리듬을 정확히 보고 노래해야 한다. 

1절.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손으로 빛으신 모든 세계를 생ζ팅H 볼 때 

플라움이 가득합니다 LH가 별들을 보고 울려퍼지는 천둥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2절 숲속이나 힘한 산 골찍에서 그라고 나무에서 새들의 즐거운 지저림을 듣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바라볼 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냈물도 주님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3절- 하나밖에 없는 01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LH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려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즐거이 지시끄 
끄/흘려 죽으섰다는 시승101 너무 기이하기만 합니다 

4절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Lf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내 마음에는 

얼마나 블라운 기쁨이 잉할 것인지요? 내가 겸손δ/ 무릎을 꿇어 경배하끄 

"Lf의 하나님 주는 진쉴로 뮤대하십니다”라고 선포할 것잉니다 

후럼) 나의 영흔이 구주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와대하신가l 

나의 구주께 나의 영흔이 노래합니다 

주는 위대하λ/며 더욱더 유/대하시나이다 
(찬앙위원회) 

믿음과 순종으로 하슨 ̂，원봉샤 

김 영 달 (장로， 사무국장) 

금년에는 봉사위원회 주관으로 각 교구별 · 부서별로 교회 내부와 주변을 청소하 

는 일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계획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 믿음과 순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최야 할 기본요소이다 권시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갈릴리홀 베다니홀， 나사릿l홀 등의 으/자를 칭소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 

윤가l 

4 루디아 여전도호/ 호/원들이 오래전부터 교대로 본당 1, 2, 3층의 장의자와 문짝 등 

을 얼슴l히 정소하는 것 역시 믿음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 어느 안수즙l사와 권사 부부는 매일 아침시간을 내어 교호/ 앞 화단의 무성한 물을 

여러 날 동안 깨끗하거/ 뽑았다 그들의 모습은 아침햇살과 같이 아름다웠다 하나 

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였을까? 

용 오/선부(몽골， 러시아 몰도바 등)의 남녀 성도들이 화단과 배수트랜지(하수도)를 깨 

곳이 정소하는 모습에서도 충현교회가 2J종의 장벽을 푸/어넘은 교호덤 성lfof.끄 

%l는것을느낄수있다 

* 미래를 이끌 꿈(Visionh을 소유한 대학부 70명이 저E교육관 전체를 대정소한 일도 

밑음과 순종의 결꾀인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로서 

미래에 크게 쓰잉 받을 주인공의 자질을 보여주어 충현교회 미래가 흘「꺼/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어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폼을 세우려 
하심이라" (엠 4:11- 12) , 하나님이 주신 충현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 
꾸어 나가기 위하여 온 제직들이 더욱더 권면하고 열심히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 

겠다. 

‘지극히작은것에충성된자는큰것에도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녹 16:1이 

자원봉사 잠기인원(6월 14일 현쩨 

구분 인원 회수 

2교구 17 3 

8교구 3 

16교구 6 

17교구 47 5 

대학부 70 

외선부 89 7 

직원 20 4 

권사 1지회 54 3 

권사 2지회 44 4 

권사 3지회 69 4 

권사 4지회 29 2 

권사임원 9 

계 457 

새 · 가 족 을 ， 환 영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29 김태영 1 장년1부 741 신원정 11 장년3부 전용해(8) 753 백혜정 19 청년1부 허선(15) 

730 박주삼 1 청년2부 서수정(3) 742 나통근 12 장년3부 최봉순(7) 754 서연경 19 대학부 성미경(3) 

731 최선미 1 청년2부 서수정(3) 743 이애순 12 장년3부 유병열(12) 755 장보석 19 대학부 박준상(194) 

732 이복회 1 장년1부 744 박금숙 13 청년2부 박성남(13) 756 손슬기 19 대학부 

733 박효숙 2 청년1부 745 나경아 13 고등부 박성남(13) 757 허미연 19 대학부 박태남(9) 

734 강성택 2 청년1부 746 이정실 14 소망부 김광연(14) 758 한경아 19 고퉁부 이소연(19) 

735 임희춘 2 장년2부 문인란(2) 747 이성훈 14 청년2부 759 김솔이 19 중둥부 이희주(2) 

736 강인수 3 청년2부 김신국(3) 748Cheetra Gu19 외선부 지영순(4) 7α〕 김효영 19 중둥부 이혜선(2) 

737 김창석 4 장년2부 전성실(2) 749 이봉춘 19 외선부 761 김영희 19 중풍부 최철희(19) 

738 문길영 9 청년2부 라봉도(11) 750Kalyan Dan19 외선부 김정은(8) 762 김미진 19 중퉁부 박재근(2) 

739 박선회 9 갱년2부 라봉도(11) 751 최종현 19 청년1부 전옥순(3) 

740 박기철 10 장년1부 조옥환(10) 752 김명선 19 챙년1부 정경진(2)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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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양찾기 
홍 영 월 (유치부열매 7반교사) 

오늘도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힘들지만 난 나의 직장을 사랑하고 내가 능}는 일 

에 지부심을 갖고 있다. 유치원 교사로 아이들과 있을 때 난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된다. 세상의 티 없이 

맑게 자라난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날 행복하고 기쁘게 한다. 아마도 난 이런 즐거움이 있기에 일 

이 힘들어도유치원 교사를그만둘수 없는 것 같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전 난충현교회 유치부교사를 

먼저 시작했고， 이 곳에서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비록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일이었지만 
정말로 보람되었다. 아이들과 데이트를 하는 동안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충현교회 유치부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곳이다. 

유치원 선생님이다보니 어린 친구들을 매일 만나게 되고，아이들을 유심히 보게 된다. 주님을아는아이 

들에게서는남을 배려해 주고서로 아끼는모습을볼수 있다. 여전히 주위엔 안타깝게도주님을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주님의 곁으로 이 아이들을 모두 불러 그 안식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한 

다. 세상에 태어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 
다. 훈련받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아 

이들은 더 많이 웃고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 

성도 여러분! 충현 유치부에서는 50여 명의 교사들이 귀엽고 사랑스런 주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유치부는 주일 (오전 9시 ， 11시 )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전도사님의 지도로 어린이들에게 말씀 

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6-7세 자녀가 있는데 유치부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보 

내주세요. 

훌뿔훌낄 둥 초ιηι-'(Colossì ιηs) 좋 v[학' 1-(/ 0_' ζ 
z ‘ 17 l-

7낸 ι '1 {-7 
ι L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에 의해서 세워 

진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기간 중에(3차 선교여행)， 비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 라는 이방인이 골로새에 세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대골 1:7~8， 행 19:10). 이 
러한 시실은 매우 흥미진진하며 오늘날의 교회를 후닝때 의미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껴l바브라 

가첫 해에 회심을했다고하더라도그가교회를세우는 일문이 된 것은고작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뿐이라 

는 것입니다. 십 여 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면서도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지 못히는 오늘날의 어린 

교회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편， 우리는 교회가 특정의 사역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울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골로새서를 읽으 

시기바랍니다. 

‘골로새서’ 를 읽으시면서 유념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사도 바울이 이단사상탬l 대항하여 어떻게 그 도전들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수호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를 읽으실 때， 교회에 

챙f든 영적인 위협，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협하거나 왜곡하는 동양의 신비주의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혼합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과 변증의 편지라고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에는， 우선 바 

울이 끼독론’ 이라는 신학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 

다-(n5~20; 2:2~3，9 등， 바울은 이단성을 논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신성을 먼저 제시했으며， 그것은 1장 

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J. 그리고 고}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사상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는 사헝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대2:4; 2:8; 2:1l; 2: 16~17 ; 2:18a; 2:18b; 2:21~23 
등， 이단시장에 대해서는구절들이 밀F해주듯이 2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J.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사상들이므로， 여러분들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과 그리스도를 부 

인히는 사상들’ 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주의 깊게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석 등을 참고하 

셔서 그러한 시상흙1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실 진리를 지커기 위해서는 진리 

자체에대한깊은이해와확신을필요로하며 도전하고있는세상의초등학문및이단사상에대한명확한분별력과 

통찰력을펼요로합니다. 

‘골로새서를읽으시면서 기억하셔야할사항이 또한찌 있습니다. 그것은진리에 대한님}울의수고와감격입 

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얻은 지식은 빛나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누리는 깊은 감격이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 

고 있는 것을 발견해l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골로새서를 이해하려는 뺀으로만 읽^l 마시고， 그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은감격스러운 정서 등을 살 

펴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목사흩표}국지되 

절및f효t 한 복풋뻐I서 

손 송 이 (소년부 진리1반) 

。~(수닝 얀 맏는 사량이 고얀 당하는 건 。 ( fiH향 

수 있는데 혜수닝을 장 맏는 사람이 고얀 당fir는 

갯은 。 (fiH1 r 장 얀 된니다 . 
우리는 고난의 의미릉 장 모르지반 발 수도 있 

습니다. 부요닝등은 우리흘 위해 잔소리릉 하십 

니다. 그러고 하L냄도 우리를 단련시귀1( 위해 

교얀응 수섭니다 하나닝은 우리릉 괴홉 fi( 려고 

하시는 꺼/ 바닙니다 삼고 견뎌야 합니다 

고얀어/는 두 까지까 있는데， 션째는 우리를 단 

련시귀 1( 위해 안나닝ll-i(서 수시는 갯。 I고 둥째는 

람나니요 위해 스스료 다안느 고나이니타 하lr 
。

니우 두 비77ff il~r은 더 촌야하λ/니다 
ι 。 u

타이야온드는 산붕。 l 나서 타 버린 귀다란 lr 
무틀。 l 슛이 되어 땅속에 들어1r 섞。 l고 양축을 

받고 굽하는 등 고난을 당하연 만등여성니다 우 

리도 슛과 갑승니타 고단으f D (유는 하나닝제/서 

우리릉 타이야몽드료 만드시려고 따시는 갯입니 

다 

우리에게 양으료 고얀。 l 요변 하나닝이 끼「닭없 

이 추시는 꺼l 야l(란 갱 1 (역하교 하나닝이 오H 추 

셨는지 생l냥H야 하띠 그 고얀을 무서워하지 말 

。 rD(: 합니다 고단이 무성지 않으려면 고얀의 으l 

미릉 양。 rD(: 합니다. 그리고 고얀으l 의미를 일F꺼l 

되떤 감사으f 1 (도릎 드려야 합l( Cr. 



굉 2003년 6월 22일 주민흥헌 저1 738호 

교피소석 

일림 

저13차 학습 세례식 안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제2 

차 학습 세례식이 본당에 

서， 3시에 유아 세례식이 갈 

릴리 훌에서 있습니다 해당 

자들은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모임 

1 권사수련회 
일시 : 23-24일 10:00 

징소: 갈릴리훌 

2‘권사 4지회월례회 
일시 : 24일(화) 수련회 후 
장소 갈렬리흘 

3 남녀전도회 연합회 월례회 
일시 . 오늘(주일) 15:15 

징소. 전도위원회실 

4 소망부여름수련회 

일시 :7월3-4일10:30-14:30 
장소 ·갈릴리흘 

호
 」

켜
 
E 

1 김딜선 뀐김태두 성도， 이영 
자 성도의 。뚫)과 윤세진 앙 

(윤주현 안수집사， 이선숙 집 

사의 딸， 7교구)/ 28일(토) 

17:00 휘닝스파크호텔 2충 볼 

룸(033-333-1534) 

열세 

1 김진 권사 김순오 권사의 모 
친 ， 조영철 집사의 장모， 12 

교구 교하구역/6월13일 별 
서11， 6월16일장례 

2 김수남 집시 박갑순 성도의 
모친 ， 7교구 광주 1구역， 박 

신춘 권사의 모친， 이규선 집 

사의 장모， 16교구 평산 1구 

역16월 17일 별세， 6월 1 9일 
장례 

예배및집회안내 

• ‘충연교회 잔솜가쩌11 집’ 제작및판매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전력하고 있는 

즈음에 ‘충현교회 찬송가 제1집’ 이 테이프와 CD로 제작 

되었다 모두 18곡이 수록된 제1집은 “여호와께 노래하 

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라는 시편 96편 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전도와 선교 

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충현의 일 

문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동참케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판매처 사무국 판매대금 테이프 1 ，000원 / CD 3，000원) 

·선교기도회 

2003년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불씨를 
더욱 지피고자 아래와 같이 기도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03.6.25. 수요 2부 예배 후 

2. 장소 : 베다니흘 

3. 참석대상 : 선교위원회 위원， 실행위원， 147개 팀장， 

선교에 뭇이 있는분 

.2003년도 후반기장학생 신정안내 

1.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희의 교회학교에 재적한 중 고 대 대학원 신학 

대학원학생 

@ 공예배와 교희학교 부서의 즙l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용시하는 자 

2. 신청기간 
2003던 6월 22일r주일)부터 2003년 7월 13일(주앓까지 

3. 신청장소 ; 교육국 
4_ 문 의 ; 교육국 (11552-8200 교472， 473) 

.20031년 교사교육및 여름계절악교강습회 

1. 일 시 : 2003년 6월 26일(목) 1900-22:00 

2. 장 소 : 저12교육관 

3. 대 상 : 주일학교 전 교사 

4. 시 간표 

19:00"'19:50 개회예배 및 기도회 

19:50"'21:00 성경교수법(어린이/청소년) 

21:00"'22:00 부서별 교재 원삽(부서별공과교육) 

• 홀트아동복지회 초정 국외입양가족본교회 방문 

본 교회에서는 연례 행사로， 흘트아통 복지회 초청 

모국 방문단을 맞아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모국 
의 문화와 신앙정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5가정의 

민박 및 초청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 민박 
을 자원해 주신 봉사가정에 감사하며 본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7월 5일(토)'" 7월 6일(주일) 

2. 방문팀영 : 미국 훼미리 팀 
3. 인원 : 층 28명 4. 주관 : 선교위원회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예배 담당안내 (6/25- 6/29) 

날찌 예배 빼배 전찬양 사 회 기도 설 교 

6/25 수요 l 서광진 박현숙 하나님의 일꾼(골 1:24-29) 방준영 목사 

6/25 수요11 최종철 이현진 세상의 빛되신 예수〔요 9:1-12) 하종철 목사 

6/27 금요집회 특별찬양(소프라노김연훼임따엘 여성중창단/가브리앨찬빼) 이종대 김영훈목사 

6/29 주일 l 최종철 박덕양 네게 지시할땅으로가라(창 ]2:}-3) 김황곤목사 

야9 주일” 구주와함께 나죽었으니 외까브리앨 중찬단(지도 김숭희) 냐광영 배춘식 내가 행하리라(창 ]2:}-3) 김통하목사 

6/29 주일 m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외/테너 김창근(잉마누엘 찬양대 지휘) 김영훈 정청길 하나님과 더불어 시책}라(창 ]2:}-3) 이종대 목사 

6/29 주일W 환난과핍박중에도외/바리톤서준성(가브리엘찬뺨H 지휘) 여국근 강철형 부르심과보내심의 복(창 ]2:}-4) 이성욱목사 

6/29 주일 V 햇빛을받는곳마다 외/뻗옐 중창단(지도 김혜선) 이종철 김광남 하나님과 더환{ 시작하라(창 ]2:}-3) 이종대옥사 

6/29 주일찬양 김익환 박호용 주여 1 어느 때까지니이까1(시 J3:Hí) 김교성 목사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댐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힘쓰게하소서. 

떼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햄l 매01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목표를성취히는생명력 있는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층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빙L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옹t대a ↑성수대a 

21생튼i앵 

t~짧 • 영옹선iI~ 

활원 • & .역 t뻔Q1f-t뺀E새구) t 료에앙스t앵 

1’rJ뼈1 ~~ 상싱→ 

[ 섬·기·는τi 들 l 
기도원안내 

· 시무장로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J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얘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n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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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봉A써원 

오진국 이병학 
예배위원 교구위원장 

이 훈 남선우 
진잉위원징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최무길 
종연기도원깅 건축위원 

김광남 이종석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신교위원징 7교구장 당회 서기 

최대원 엄펼성 강모용 
여배위원장 지 3교육위원징 구얘부징 

정운석 김영길 
8교구징 옹시위원징 

김천채 이창호 
1교구징 A녕부징 

이병옥 안종욱 
깅A뻐원징 턱이부징 

진홍용 전홍렬 
행징위원징 직능진도부장 

한송규 김영수 
신흔7씹부징 선교위원 

안동현 황의만 
i많t~때부장 소밍부징 

박덕양 이태식 
찌7f족부정 정년2부징 

조종환 배춘식 
때H따부징 13교구징 

최지윤 노영한 
g밴1부징 3교구징 

강철형 고제숭 
예배위원 정년1부징 

구 분 시 간 장 ~ 구분 시 간 장 끼~‘ 

l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아부 11 오전10:50 

장년 1 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l 오전 9:0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II 오전10:50 
장년 3 부 오후12 :30 교육관 307호 l 오전 9:00 

유치부 
II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소앙부 오후12:15 갈렬리흘 

*\ 긴1 lf-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 204 ， 205호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 부 오전11:00 복지판지하1충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션9뻐학생)/오후 I:IXl(성인)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탑야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릴리훌， 베다니흘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고 퉁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부 토，오후 4:00 제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엔 흩 

청년 1 부 오전11:00 제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 10 갈렬 리 훌 

오전 1 1 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ttaneωs translations in 티뱅lish ， Chinese. 때때esear떠 S~n 벼19u앵e are avai빼eatthe 타lVen.O’ d엉<W，α"Ship Se!vi∞， 

a애 &iLan때n. αlinese. Mongolian, Russian, 비띠i ， andl얘α1eSian are 왜so available at t뼈 OneO’ d뼈<Worship 앉lrViæ 

차신득 
업인운영위원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건축위원징 예배부장 15.교구징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건축위원 14교댐 건축위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9교구징 제1교육위원징 딩회부서기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얘2교육위원징 입D댐진맴징 O앤진g때징 

정태두 박홍규 권영옥 
옹Af위원 ìf벅엘전웹g 전도위원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A~국징 재1교육위원 재1교육위원 

박철구 정챙길 신상수 
전도위원 빼위원 때배위원 

김영은 
행징위원 

초등부 교육연구원 

· 전도목사 이정철 

f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홍순애 이욕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전은회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생 
· 전임독창자 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링케 
• 협력선교시 허요셉 (01집퇴 


